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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군용차량은 군수품 상용화에 의해 민수 기술 및 민수품의 비중이 크다. 군용차량 엔진의 경우 방산용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민수용 엔진을 군용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수용 엔진에 대한 민간 법령 및 군용화에 필요한 작전요구
성능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현재 유로-6임에도 불구하고 유로-5 버전이 탑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논
문, 기사, 국내 법령 및 제도 등을 분석하여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배출가스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차량에 한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향후 군수품 상용화에 따른 민간법령 및 군 제도의 연계성을 점검하는데 기초연
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군용차량, 디젤엔진, 배출가스, 유로-6, 대기환경

Abstract  Civil technologies and parts occupy big ratio in military vehicle as military supply goods were 
commercialized. In case of the military vehicle engine, the civil purposed engine has been militarized 
without developing engine for defense industry. Because of this, it happens that Euro-5 version is 
mounted in spite of Euro-6 at present because the civil laws on the civil purpose engine and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for militarization are applied by overlapping.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n the military vehicle emission regulation and suggested how to improve 
through analyzing the theses, articles, Korean laws and systems.  For improving methods, imposing the 
emission certification duty and exempting the certification for the vehicle of high strategical 
importance were suggested through aligning the related laws.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for basics of checking the civil laws and connection with military systems for 
commercialization of military suppli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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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백두산 호랑이 체계의 도입으로 군용차량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다. 백두산 호랑이 체계란 보병부대를 기

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정책을 말하며, 보병부대
의 분대단위까지 군용차량을 배치하여 모든 부대의 기동
화를 목표로 한다[1]. 군용차량은 군수품 상용화에 의해 
민수 기술 및 민수품의 비중이 크다. 군수품 상용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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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의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개발비를 절약하고 민수
품을 활용함에 따라 군수품의 구매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2].

군용차량 엔진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해 방산용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민수용 엔진을 군용화 하고 있다. 이때 민
수용 엔진은 디젤엔진을 말하며, 디젤 차량 배출가스 규
제인 유로(Euro)가 적용된다. 이로써 군용차량은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해 배출가스 인증 의무가 없으나 
민수용 엔진에 대한 민간 법령 및 군용화에 필요한 작전
요구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현재 유로-6임에도 불구하고 유로-5 
버전이 탑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3].

이범구(2010)에 따르면 군용차량 개발요소 중 친환경
성은 환경개선 요소로 배출가스 감소,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 폐 부품 처리를 말한다. 친환경성은 사회적으로 매
우 관심 가지는 요소이나 군용차량에는 이러한 사회 풍
조를 반영하는 것에 미온적이라고 하였다[4]. 송기봉 외
(2017)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군사부문에 대한 온
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 시 수송
부문 전체 배출량의 3%, 비도로 수송부문 배출량의 74%
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5]. 박종완·이재우(2019)에 
따르면 군용차량(특수차량)은 다양한 작전운용환경에 적
합하고 친환경 공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다[6].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군용차량은 전투 목적이라는 
특수성으로 비교적 배출가스 규제에 자유로웠으나 최근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된 각종 정책 그리고 민수용 엔진을 활용하는 점을 
볼 때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7]. 이로써 선행연구들
은 군용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으나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를 고찰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의미가 크다.

군용차량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자동차나 열차 
및 탱크, 장갑차 등의 차량”을 말하며1), 본 연구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쓰는 자동차 중 승용디젤 차량을 군용화
한 군 표준차량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 표준차
량의 차량총중량은 대형 상용디젤 차량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엔진 및 파워트레인 그리고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
된 내용은 승용디젤,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
기검사)는 대형 상용디젤 기준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http://dtims.dtaq.re.kr:8070/search/list/index.do. 
(2019.10.25. 10:51. 접근).

따라서 본 연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논문, 기사, 
국내 법령 및 제도 등을 분석하여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
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은 2장 이론적 배경, 3장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 4장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
의 개선방안, 5장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유로(Euro) 규제
디젤엔진은 연소특성에 의해 확산연소 영역에서 입자

상 물질(PM, Particulate Matter)이 생성되고, 국부적인 
고온반응 영역에서는 질소산화물(NOx, Nitrogen 
Oxide)이 생성된다. PM 및 NOx는 trade-off 관계로 
동시에 저감하기 어렵다.

국내 디젤 차량은 유럽의 유로 배출가스 규제를 따르
고 있다. 유럽은 디젤 차량의 보급률이 높은 관계로 
1992년부터 유로-1 규제가 시행되었다. 또한 2000년에
는 유로-3, 2005년에는 유로-4로 발전하였으며, 2014
년에는 유로-6 규제 시행으로 해마다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로-6 규제는 Table 1과 같이 유
로-5에 비해 PM은 큰 변화가 없으나 NOx의 경우 50% 
이상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디젤엔진은 희박연소 엔진으로 삼원촉매 컨
버터(TWC, Three-Way Catalytic Converter)의 적용
이 제한되어 NOx를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 환원 촉매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희박 질소 저
감장치(LNT, Lean NOx Trap) 등이 필요하다[8].

unit Euro-5a
(2009)

Euro-5b / 
b+(2011)

Euro-6b(2014) /
6c or 6d-Temp.(2017) 

/
6d(2020)

NOx

g/km

0.18 0.18 0.08

HC+NOx 0.23 0.23 0.17

CO 0.50 0.50 0.50

PM 0.005 0.0045 0.0045

PN #/km - 6.0×1011 6.0×1011

Table 1. European light-duty diesel vehicle emission 
standard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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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연구 검토 
권강민 외(2010)는 문헌고찰 및 AHP 기법을 활용하

여 군 친환경 차량 개발 시 세부평가기준으로 환경비용, 
수송능력, 정비편의성, 안전특성 등 총 10개 항목을 도출
하였다. 또한 군내 친환경 그린카(Green Car)로 수소내
연기관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
지 차량을 제안하였다[10].

본 선행연구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국방 분야에 친환경 
군용차량 도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군용차량이 완전히 내연기관을 탈피하여 배출가
스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이나 그 기간 동안 내연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대
기환경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내연기관의 탑재로 사용 연료와 관계없이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되나 내연기관을 배제하고 그린카 도입 위주
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범구(2011)는 전문가 조사 및 AHP 기법을 활용하
여 군용차량 개발 시 고려요소로 운용개념구현, 기동성, 
친환경성, 부품재생/재활용성 등 총 22개 항목을 도출하
였다[11].

본 선행연구에서는 군용차량 개발요소 중 친환경성이 
도출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군용차량을 
개발할 때 배출가스를 고려하여 대기 질을 개선해야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친환경성은 우선순위에서 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군용차량의 특수성으로 친환경성에 대한 요
구가 부족하며,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이중성으로 발
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정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선행연구
는 2011년에 게재된 논문이나 현재까지 군용차량에 최
신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아직 군
용차량에 대한 요구 및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선진·박진원(2018)에 따르면 전술차량은 민수차량 
엔진을 부분 군용화 하고 있으며, 특히 10kW 발전기가 
장착된 전술차량은 공회전 조건일 때 매연이 많이 발생
하여 전술차량의 운용 특성에 맞는 입자상 물질 필터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재생 제어 로직을 
제시하였다[12].

본 선행연구는 군용차량 엔진은 출력뿐만 아니라 배출
가스 저감까지 고려하여 군용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
나 실험에 사용된 전술차량은 2017년부터 전력화되기 
시작한 모델로 당시 국내에는 유로-6가 시행 중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유로-5 버전이 적용되었다는 문제점을 제시
하지 않았다. 또한 DPF 제어 로직을 개선하였으나 유로
-5 엔진의 탑재로 유로-6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형채(2019)는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한 군용차량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오일 온도를 상향 제어하
여 연료효율 및 항속거리를 개선하였다[13].

본 선행연구는 엔진 성능 변수를 조절하여 군용차량의 
연료소비율 및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로-6부터는 NOx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엔진 
전처리(Before Treatment)만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
족하기 어렵다.

이처럼 군용차량 엔진 및 배출가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고찰한 결과, 군용차량에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 친환경적
인 군용차량 개발을 목표로 개발요소 정립 및 효율적인 
엔진 제어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주장하였으나 최신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연계하여 군용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및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법적·제
도적으로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를 고찰한 점에서 차별
성이 크다. 이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중심으로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3.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
면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는 배출가스 인
증이 면제된다2). 즉, 군용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에 의해 배출가스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 목적으로 방산용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유로 규제
가 적용된 민수용 엔진을 군용화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최신 유로 규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엔진 후처리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대기
환경보전법시행령/(20190716,29988,20190716)/제47조. 
(2019.10.25. 22:17.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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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vehicle Date of manufacture Smoke

heavy-duty
diesel vehicle

∼ Dec/31/1992 below 60%

Jan/1/1993 ∼ Dec/31/1995 below 55%

Jan/1/1996 ∼ Dec/31/1997 below 45%

Jan/1/1998 
∼ 

Dec/31/2000

city bus below 40%

other than city bus below 45%

Jan/1/2001 ∼ Sep/30/2004 below 45%

Oct/1/2004 ∼ Dec/31/2007 below 40%

Jan/1/2008 ∼ below 20%

Table 2. Permissible emission levels for motor 
vehicles in operation3)

장치(After Treatment)로 인해 차량 개발비가 상승한
다. 무기체계는 소요에 의해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구
성품을 개발 또는 발췌하여 조립 후 최적화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무기체계 개발기간이 보통 10년 
정도 소요되어 계약 체결 당시 배출가스 규제로 양산되
는 현상이 발생한다[3]. 이는 2014년부터 국내에 유로-6
가 적용되었으나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군용차량에 
유로-5 엔진이 탑재되고 있는 사례로 알 수 있다[14]. 또
한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할 의무는 없으나 유로 규제가 
적용된 민수용 엔진을 활용하고 무기체계 개발기간이 길
어 최신 버전이 아닌 상태로 양산됨을 의미한다. 결과적
으로 DPF만 장착되어 유로-6에 대응하지 못하고, 군용
차량에 대한 엔진 후처리 장치의 실효성이 낮아짐과 동
시에 차량 개발비가 상승하게 된다.

둘째, 유로-5 버전의 군용차량은 NOx 기준을 충족하
지 못해 대기 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 대기오염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PM10 기
준)의 10.6%, NOx의 32.2%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15]. 특히, NOx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
산염의 원인물질로 자동차의 NOx 저감이 중요하다
[16,17]. 승용디젤의 경우 유로-5에서 유로-6로 강화되
면서 NOx 기준이 약 50% 이상 강화되었다. 따라서 현
재 군용차량은 유로-5 버전으로 NOx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우며, 유로-6 엔진 대비 NOx 배출량이 높아 미세먼
지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비교적 한계가 있다.

셋째, 배출가스 인증이 면제이나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연계가 안 된다. 군용차량은 제작단계에
서 배출가스 인증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운행단계에
서는 군 자체적으로 연 1회 매연검사, 즉 정기검사를 시
행하고 있다[18]. 이는 제작 및 운행단계가 서로 연계되
지 않음을 의미한다[3]. 다만, Table 2와 같이 현재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와 관련된 별표21(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경유사용자동차 배출허용기준(대형)에 
NOx가 없는 상태로 유로-5 엔진 및 DPF만으로 정기검
사 기준은 충족할 수 있다[9].

이로 인해 유로-5 버전의 군용차량도 정기검사는 통
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배출가스 버전에 대한 구체적
인 요구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민수용 엔진을 활용하고, 
현재 정기검사 제도가 배출가스 인증제도 만큼 강화되지 
않았으며, DPF의 성능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작 및 운행단계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향후 디젤 차량 정
기검사 제도가 강화되었을 때 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넷째, 군용차량별로 차종을 분류하기 어려워 정기검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된 별표5(자동차 등의 종류)는 사람 및 화물
운송 여부, 엔진배기량, 차량총중량을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한다3). 그러나 승용디젤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군용
차량의 경우 엔진 및 파워트레인은 승용디젤이나 차량총
중량은 작전요구성능에 의해 대폭 증가하여 대형 상용디
젤 수준이다. 또한 계열형에 따라 용도가 상이하여 차종
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 따라서 군용차량 정기검사
를 진행할 때 적합한 검사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4.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개선방안

첫째,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성능개량에 중점을 둔다. 
군용차량은 민수 기술 및 민수품이 많이 적용되어 비교
적 진부화(Obsolescence)가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소요제기 및 전력화 시기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 실제 군
용차량이 제작 및 양산되는 시기에 시행되고 있는 국내 
유로 규제에 맞춰 전력화해야한다. 이는 민수용 차량과 
같이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유로 규제를 적
용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적인 성능개량으로 신기
술을 적용함으로써 최신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유로-6 이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NOx 저
감장치를 장착한다. 유로-6 이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SCR 및 LNT와 같은 NOx 저감장치를 장착해야만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2019.10.26. 09:25.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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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SCR은 HC-SCR과 Urea-SCR로 구분되며, 일반
적으로 Urea-SCR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Urea-SCR은 
2.5ℓ급 이상 엔진에 적용되며, 환원제로 NH3를 사용하
여 요소수 용액(Urea Solution)을 공급한다. 이에 별도
의 요소수 공급 장치가 필요하며, 비교적 NOx 저감율이 
높다. 또한 LNT는 2.5ℓ급 미만 엔진에 적용되며, 환원
제로 HC를 사용하여 연료를 공급한다. 이로 인해 요소수 
공급 장치가 없어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다[19]. 따라서 
SCR 및 LNT의 특성, 작전요구성능, 개발비, NOx 배출
량 등을 고려하여 군용차량별로 DPF+SCR 또는 
DPF+LNT 방식 등을 적용해야한다. 이로써 PM 및 
NOx로부터 미세먼지 원인을 해소하여 대기 질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배출
가스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차량
에 한해서만 면제한다. 그러나 군용차량의 특수성으로 인
해 부득이 차량중량 및 부하가 증가하여 인증에 통과하
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군용차량은 무기체계와 전력
지원체계에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모든 군용차량에 배출가스 
인증을 의무화하되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차량에 한해서
만 작전운용성능을 고려하여 인증을 면제해야한다. 이는 
군용차량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제작 및 운행단계에
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종을 분류하
고 개발단계에서 정기검사의 통과 여부를 검증한다. 차종
이 명확하지 않으면 적절한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경유사용자동차 정기검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군
용차량을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소형·중형·대형)로 분류해야한다. 또한 개발단계에서 엔
진을 군용화한 후에도 당해 차종 및 전력화 연도에 해당
하는 정기검사 기준을 통과하는지, 군용화 전·후를 비교
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을 검증해야한다. 
만약 군용화 후에 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군용
차량에 최적화된 정기검사 기준을 별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
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군용차량 엔진이 민수용 엔진 기반인 점,  
최근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군용
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다
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군용차량의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성능개량에 중점
을 둔다.

2) 유로-6 이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NOx 저감
장치를 장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배출가스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차량
에 한해서만 면제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종을 분류하고 
개발단계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통과 
여부를 검증한다.

군용차량 엔진 및 배출가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
구들은 친환경적인 군용차량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엔진 제어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여전히 최신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를 고찰한 
점에서 차별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
도를 중심으로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를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며, 군용차량도 
유로-6 이상 규제에 대응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크다.

이로써 향후 군용차량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에 기초자
료로 활용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군수품 상용화
에 따른 민간법령 및 군 제도의 연계성을 점검하는데 기
초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법령 및 
제도에 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미국, 유럽, 일
본 등 주변국들의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 및 관련 법령
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한다.

REFERENCES

[1] S. B. Jeong. (2018). Korean Army will introduce the 
'The Mount Paektu Tiger' system till 2030..... All troops 
to be armed with vehicles. KBS [Online]. 
https://mn.kbs.co.kr/news/view.do?ncd=4054174.

[2] D. H. Jung., H. S. Song. & C. H. Sung. (2013). A Study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186

on the Optimized of Military Vehicles According to 
Type of An Army. Chungnam : 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

[3] H. S. Yoon.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Connected with Test & Evaluation - Focused on the 
Vehicle Part in Mixed Equipment -.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Yongin.

[4] B. K. Lee. (2010). A Selection Model of the Development 
Factors of Military Vehicle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Doctors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5] K. P. Song., S. J. Choi., J. Kim. & Y. K. Jang. (2017).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GHGs Emission by Military 
Sector.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8(2), 
185-186.
DOI : 10.15531/KSCCR.2017.8.2.177

[6] J. W. Park., J. W. Lee. (2019).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ests and Evaluations for Military Maneuvering 
Equipment: Focusing on Vehicle Durability. Journal of 
Applied Reliability. 19(2), 123-124.
DOI : https://doi.org/10.33162/JAR.2019.06.19.2.123

[7] J. E. Lee. (2019).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tarted 
to fight regularly against the fine dusts. HKBS [Online].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
11622.

[8] C. K. Seo. (2012). Optimization of an LNT-SCR combined 
system to de-NOx the diesel engine exhaust ga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Gwangju.

[9] W. W. Jang. (2016). Evaluation of nitrogen oxides 
(NOx) emission and its after-treatment system performance 
characteristics from diesel passenger vehicles on 
real-world driving with ambient temperature effect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10] K. M. Kwon., S. D. Suh. & B. H. Jung. (2010). 
Evaluation of Green Car Technologies for Military 
Transport Use with AHP Analysis.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17(2), 97-111.
DOI : https://doi.org/10.34143/jtr.2010.17.2.99

[11] B. K. Lee. (2011). Analysis of Requirement Capability 
of Military(Fighting) Vehicles.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1893-1898.

[12] S. J. Kim., J. W. Park. (2018). A study on control 
method of DPF regeneration according to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Light Tactical Vehic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689-695.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6.689

[13] H. C. Lee.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tance Range for Medium Tactical Vehicle.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28(1), 30-36.
DOI : https://doi.org/10.5855/ENERGY.2019.28.1.030

[14] M. B. Kim. (2017). A light tactical vehicle, 'Korean 
style Humbee' is on the edge to deploy... 'Passed' the 
field test . Donga [Online]. 

http://bizn.donga.com/car/3/all/20170405/83710322/1.

[15] H. C. Lee. (2016).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ust in th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Policy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Attainment of Reduction Target.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Asan.

[16] J. Y. Ham., H. J. Lee., J. W. Cha. & S. B. Ryoo. (2017). 
Potential Source of PM10, PM2.5, and OC and EC in 
Seoul During Spring 2016. Journal of Atmosphere. 
27(1), 41-54.
DOI : https://doi.org/10.14191/Atmos.2017.27.1.041

[17] J. C. Jeong. (2018). The Variation Analysis on Spatial 
Distribution of PM10 and PM2.5 in Seoul.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7(6), 717-718.
DOI : https://doi.org/10.14249/eia.2018.27.6.717

[18] M. J. Kang. (2019). Shin Chang-hyun stated, it needs 
to change the old military vehicle for the fine dust 
dead zone. Sisa [Online].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8168.

[19] H. S. Yoon. (2015). An Experimental Study on 
Characteristics of NOx Reduction with Urea-SCR 
System depending on Catalyst Type and α ratio in 
Passenger Diesel Engine. Masters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윤 흥 수(Yoon, Heung Soo)    [정회원]
․ 2015년 8월 :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
과 (공학석사)

․ 2019년 8월 : 명지대학교 보안경영공
학과 (공학박사)

․ 관심분야 : 방산기술보호, 시험평가, 
군용차량, 내연기관

․ E-Mail : cd4490@naver.com


